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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新綠 인생

나    운   영

   

     「인간의 수명에는 한도가 있으니 말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 가는 셈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하루하루 죽어가는가? 인생이란「하루살이」와도 같은 것이니 나는 언제나 새

로 태어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오늘 하루 걱정만도 벅찬데 내일 일까지 앞당겨 걱정하지 말라. 내

일 적정은 내일로 미루어 두라」(마태복음 6장)를 항상 명상하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낙

엽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셈이다.

     그래도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노라면 계절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봄은 봄대

로,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을의 단풍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란 말에 실감이 간다. 이렇

게 아름다운 단풍의 색채를 마음껏 감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애틋한 감상에 젖는다고 하니 무슨 까닭일까? 

이는 단풍 뒤에 오는 낙엽을 미리 연상하기 때문이 아닐까? 잎이 모두 떨어져 버린 나무란 고목枯木이요 고목古

木같이 보일지 모르나 오랜 동면이 끝나고 새봄이 돌아오면 또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는 것을 왜 기대하지 못하는

가 …. 따라서 낙엽을 보고 부질없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을 품고 살자.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추수하는 계절이니 단풍과 낙엽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

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나는 30여 년 동안의 숙원이 이루어져 이제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

위복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작곡과 저술 등 —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나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언제 어느 때에 죽음이 나를 엄

습해 올지 모르니 나는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다만 오늘을 뜻깊게 살아가련다. 시와 낭만이 있는 작품도 좋

지만 이젠 철학이 있는 작품을 써야겠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곡 제16번(작품 135번)>과도 같은 심오한 음악

을 써야겠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솔길을 걷거나 또는 낙엽이 내 발에 밟히는 그 소리를 들으

면서 낙엽과 더불어 말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고갯길을 더듬으며 나는 오늘도 악상에 잠겨 본다. <주기도>에 

이어 나는 요즈음 <사도신경>을 작곡하였다. 이는 음악을 통한 나의 신앙고백이다. 지금 구상 중인 <교향곡 제

14번>이 완성되면 앞으로는 주로 교회음악을 작곡하겠다. 나이 60이 단풍 인생이냐? 70이 낙엽 인생이냐? 나

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생이란 마치 사계와도 같은 것이니 단풍 인생, 낙엽 인생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 또다시 신록 인생이 어김없이 오고야 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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